
도시가스 안전관리“문제많다”
9 4년 가스사고율 17% 증가 … 현 삼원화 관리체계 보완 시급

9 4년 1 2월 발생한 서울 마포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도시가스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

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가스사고율이 9 3년대비 1 7 %이상 증가한데다 사고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더 크게 늘어난 것

으로 집계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.

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, 94년 1 0월까지 집계된 사고건수는 모두 9 3건으로 이 가운데 L P가스 사고가

5 8건으로 전체의 6 2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도시가스가 2 7건으로 29%, 탄산가스 3건 3%, 산소·염

소·암모니아 각 1건,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.

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가 45%, 시설미비 23%, 불량제품 11%, 불법고의 10%, 기타 1 2 %로 나타나

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.

더욱이 안전관리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온 도시가스의 경우, 93년 같은 기간 1 9건에 비해 4 2 %

늘어난 2 7건으로 나타나 가스공사·가스안전공사·가스사업자로 대별되는 정부의 관리방안 개선이

시급한 실정이다.

이와함께 9 4년 상반기 도로·배관사고가 1 0건으로 9 3년 한해동안 발생건수 1 1건에 이미 육박하는

등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배관시설 과정에서의 주의소홀 및 불량자재 사용 등 전반적인

관리문제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.

이와관련 9 4년 국정감사에서도 도시가스관리문제가 제기돼 배관망공사 진행기간 동안의 관리감독은

시행기관인 가스공사가, 그 이후는 가스안전공사, 수용가 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맡아 행하는 현

재의 삼원화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번 마포사고를 계기로 도시가스 관리체계의 획기적

인 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.

이밖에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, 94년 1∼1 0월 기간동안 사망 3 1명, 부상 1 9 5명으로

9 3년동기 사망 1 8명, 부상 2 1 0명에 비해 피해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

이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폭발력이 가장 큰 도시가스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

문으로 풀이된다.

한편, 94년 1∼1 0월 L P가스 사고는 전체의 6 2 %로 9 3년동기대비 5% 감소하였으나 도시가스는 2 9 %

로 9 3년에 비해 5 %이상 증가했다.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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